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자세 정립
1 9 9 2년의 막이 올랐다.

한국 화학산업에 있어 1 9 9 2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1 9 9 1년이 파란을 예고한 과도기요, 진통기였다면, 1992년은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화학산업계에 종사하는 그리고 관련 학교·연구소·관계 등에서 일하는 많은 화학인들은 1 9 9 2년을

맞아, 한국 화학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과 근심어린 시선을 집중하고 있

다.

그것은 한국 화학산업, 나아가 한국경제가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

난해 무역적자가 1 0 0억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그 규모가 1 2 0억~ 1 5 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그 하나이고, 과다한 금융비용과 임금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 흑자경영을 하기에는 주

변여건이 지나치게 악화돼 있다는 것이 또다른 하나이다.

더군다나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 총선 등 4대 선거를 치러야 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물경 1 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고 보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제조업 근로자 부족 또한

여전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여러 악조건을 물리치고 한국경제가 되살아나고, 화학산업 또한 호경기를 맞는다면, 그이상

기쁜 일은 없겠으나, 그러한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우리의 가슴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남북간의 화해라든가,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수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특히 화학산업계에서는 북한에 P E·P P필름(농업용)을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의 관세율이 낮아져 합

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북한과의 교역은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어 속단키 어려운 게 현실이고, 중국 수출문제도 지

금까지 우리 업계가 그들과의 직교역보다는 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에 매달려 왔다는 점에서 보면

올해안에 뚜렷한 물량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중국은 외환 사정에 따라 수입품목이나 수입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그들의 경제가 눈에 띌

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지난해 초 한·소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수출증가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연말이 가기전

에 물거품이 되었고─물론 합성수지를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 시점에

서 보면 소련(사라져 없어져버린)의 결제능력이나 결제의 책임이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채

무만 늘어나는 것으로 단정해도 될 비효율적 수출이었음─러시아의 망나니 옐친이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겠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연방국들이 식량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부흥하기에는 최소

한 5 ~ 1 0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수출은 더이상 기대하기 조차 힘들게 되었다.

즉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한, 중국, 소련 등지에 대한 지나친 수출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은 동남아 지역 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도 미국·유럽·일본의 기업들이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작투자에 열

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만만치는 않다. 다만, 그들이 화학공장 건설을 끝마치기에는 3 ~ 5

년을 족히 걸리리라는 다소 희망섞인 기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사방에 암초가 산재해 있는 이 암울한 1 9 9 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화학산업계는 짧게는 1

년, 길게는 3 ~ 4년의 등대없는 칠흑속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가?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이 극에 달해 내수시장 규모의 1 0 0 %를 수출해야 하고─쉽게 말해 100% 가동

시 총 생산량의 5 0 %를 수출해야 하고, 정밀화학과 소재부문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과 횡포로

국산화의 어려움이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며, 전방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도

수출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돼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하고, 또 꼭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특히 E C통합, 북미 경제공동체 등으로 세계 경제가 블럭화되고, 또 무역거래가 자유화되는 이 시점



에서 우리는 좀더 넓게 보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할 때이다.

지난날을 반성하는 토대위에서….

<화학저널 1 9 9 2 / 1 / 1 >


